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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연료비 급등에···초과이윤세 걷고 재정지원 나선 국가들

세계적인 연료비 급등에 전력 도매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정부는 우선 한국전력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에 한달간 상한선을 두기로 했지만,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함

영국과 스페인, 독일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은 에너지 기업에 한시적으로 초과이윤세를 
걷거나, 소비자들에게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한국 전문가들은 영국, 스페인 등의 초과이윤세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에서는 연료비 가격에 
맞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2. 소비량 안 줄이면…“‘플라스틱 쓰레기’ 2060년엔 3배 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일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계속 생산·소비하면 
2060년에는 지금보다 3배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일 수 있다고 경고함

보고서는 신흥국 중에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6배, 아시아 국가들은 3배 
더 늘 것으로 봤으며,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와 폴리에틸렌(PE) 등 고분자 플라
스틱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함

머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감축 방법으로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수요를 줄이고, 석유에 기반한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권장 정책은 플라스틱 포장 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재사용과 수리해 쓰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생산자 책임(EPR) 체계 확장, 폐기물 관리 인프라 개선 등이 있음

3. ‘대세’ 선박 연료 LNG…탄소 규제로 입지 좁아지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징검다리’ 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가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LNG의 입지가 예상보다 빠르게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옴

유럽의회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해운산업에 대한 ETS(탄소배출권 거래제) 적용안을 표결하는데, 해운사 
특히 LNG추진선도 탄소배출권을 사야 함. 2035년 이후 EU 역내에서 LNG추진선 운항 금지 입법초안도 발
표된 바 있음

문제는 아직 LNG 외에 수소, 배터리, 암모니아 등의 대체 연료가 상용화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에 선사들
의 행보도 엇갈리는 상황 

(경향신문, 2022.6.5) 박상영 기자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6051455001

(한겨레, 2022.6.5) 최우리 기자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45790.html

(조선비즈, 2022.6.3) 권오은 기자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6/03/WJLCNQIDX5FV7GC3IF3KWPFOFA/?utm_source=naver&utm_

medium=original&utm_campaign=biz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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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2026년 중반까지 여성 이사회 쿼터 설정
유럽연합(EU)이 4억5000만명의 인구집단 대표성을 높이고 양성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 최초의 
이사회 여성쿼터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27개 EU 회원국의 상장기업은 2026년 중반까지 여성이 비상임이사직의 최소 40%를 차지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으며, 이는 상임과 비상임이사를 합친 33%에 해당됨

또 EU는 최저임금에 대한 공통규칙을 제시하는 법안 초안에 합의했음. 이는 임금불평등과 노동 빈곤을 
줄이기 위한 법안으로, EU각국의 현행 법정 최저임금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증하기에 충분한지 평가
해야 함

2. 유럽의회, 2035년 내연기관 탑재 신차 판매 금지… CO2 배출 100% 감소
유럽의회는 8일(현지시간), 전기자동차의 더 빠른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와의 싸움을 강화하기 위해, 
2035년 내연기관을 탑재한 신차 판매를 금지함

이날 스트라스부르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00% 줄일 것을 요구하는 안을 
가결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나 경유로 구동되는 신차 판매가 금지됨

또 EU 의원들은 2030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양을 2021년보다 55% 감축하는 안을 
승인하여 자동차업계는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평균 37.5%까지 줄여야 하는 기존 의무가 
심화됨

3. EU, 탄소시장 개혁 법안 부결
8일 유럽연합(EU)의 탄소시장 업그레이드 제안이 부결되어 주목을 받고 있음

이는 EU의 핵심적인 기후정책과 관련해, 엄청난 로비가 펼쳐졌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의견이 분열됐기 
때문으로 보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또한 부결돼, 2023년에 적용하려 했던 기간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EU의 
ETS 개혁안 또한 운송과 건축 등의 개혁에 대한 반대가 커지면서, EU 환경위원원장은 6월 23일까지 새로운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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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2022.6.8) Gabriela Baczynska 기자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eu-set-introduce-quota-women-company-boards-boost-equality-2022-06-07/

(Reuters, 2022.6.9) Sabine Siebold 기자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draft-law-joint-standards-minimum-wages-eu-passes-crucial-

hurdle-2022-06-07/

(뉴시스, 2022.6.9) 유세진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09_0001901026&cID=10101&pID=10100

(Reuters, 2022.6.9) Kate Abnett 기자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eu-lawmakers-reject-carbon-market-reforms-divisive-climate-vote-2022-06-08/ 



1. 정부, ‘공급망 3법’ 추진… 민간에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정을 추진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차원의 
교란 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경제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라면서,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고 밝힘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재정·세제·금융·규제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함

2. 탄소배출권 규제 완화...외부 감축실적 인정 5→10%로
환경부 등 합동 부처가 외부 온실가스 감축실적(상쇄배출권) 인정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해외사업이나 친환경발전소 건립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경우, 기업들은 이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올리거나 자사의 할당 배출량을 메우는데 쓸 수 있음

이는 제3차 배출권 개정에서 문 정부는 원래 10%이던 외부감축비율을 5%로 축소했는데, 이를 되돌리
겠다는 것 조치임. 이에 더해 기업의 배출량이 1.5배 증가하면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늘려주는 방안(기존
에는 배출량 2배 증가시 해당)도 검토하고 있음

3. 대한상의 “정부·기업 자연자본 리스크 대응, 국제 기준에 미흡”
자연자본에 관심이 높아지고 글로벌 규범도 빠르게 형성되는 가운데, 국내는 정부와 기업 대응이 미진
하다는 지적이 나옴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자연자본 관련 글로벌 규범·현황 및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주요국은 가치평가를 
시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빠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함

내년 9월 공개될 ‘TNFD(자연자본관련 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의 경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정부
기관이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는데, TNFD 기준은 향후 ISSB의 공시기준에 반영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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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2.6.7) 공지유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97846632359424&mediaCodeNo=257&OutLnkChk=Y 

(한국경제, 2022.6.7) 이지훈, 김소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08468?date=20220608

(아시아경제, 2022.6.8) 문채석 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6080842522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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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서 확산하는 인권실사의무화법, 한국기업도 ‘영향권’
인권경영이 기업의 의무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

대표적으로 독일은 2023년부터 종업원 3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자사와 1차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실사를 진행해야 하고, 2024년부터는 종업원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임

인권실사의무화법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이 인권경영의 법제화 흐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옴

2. “기업 브랜드 선호도, 경제요소보다 ESG 영향 커”
소비자들이 기업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결정짓는 데 있어, 경제적 요소보다 ESG 영향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남

EY한영이 7일 발표한 ‘기업 브랜드 지속가능성 지수: 한국 소비자가 인식하는 기업의 경제 ESG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지속가능성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지속가능성 평가와 
소비자의 인식 간에 인과관계가 드러남

또 ESG 지속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업종은 가전, 식품, 유통 등의 업종이었으며, 평균에 비해서 낮은 
평가를 받은 업종은 건설 아파트, 패션 어패럴, 고속버스, 항공여객 등이었음

3. "근무형태가 경쟁력"...플랫폼 업계, 新 근무제 띄운다
기업의 복지나 근무형태가 주요한 화제로 부상함에 따라, 한쪽에서는 점점 더 복지강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또다른 쪽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네이버와 카카오가 ‘커넥티드 워크’, ‘메타버스 근무제’를 도입하고, 직방은 아예 오프라인 사무실을 
없애고 전면 원격근무 도입과 가상오피스 ‘메타플리스’로 본사를 이전함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네이버 계열사 5곳의 직원 2500여명은 본사에 비해 떨어지는 처우개선을 요구
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조정신청을 냈음

4.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성공할까 
6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은행과 병원, 투자회사 등 70여 개 기업과 단체들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생산성을 높여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주4일제 실험에 들어갔음

이번 실험의 핵심은 ‘100:80:100 모델’로, 근무 시간은 80% 줄이면서 생산성과 임금은 100%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골자임

연구진은 이 실험을 통해, 주4일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복지 여건 변화, 기후변화와 
성 평등성 등 다양한 주제를 살펴볼 계획임

04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데일리, 2022.6.7) 김소연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46726632359424&mediaCodeNo=257&OutLnkChk=Y

(전자신문, 2022.6.9) 성현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30/0003022152?date=20220610

(한국일보, 2022.6.9) 이승엽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0809550003232

(매일경제, 2022.6.7) 장박원 기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6/497212

(한국경제, 2022.6.8) 최진석 기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07433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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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감독원, ‘크레디트 스위스’ 특별 감시하기로 
영국 금융감독원(FCA)이 "고위급 관리자가 특별 감시·감독하는 기업 대상 리스트에 크레디트 스위스
(Credit Suisse)를 포함시켰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독업무 책임을 갖고,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공정성 ▲경쟁 
제고 역할을 수행하는 FCA는 현재 약 6만여개의 금융사의 영업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있음. 이 6만여 개 
금융사 중 20여개 업체는 불건전성의 계속된 의심으로 특별 감시 대상에 올라, 고위급 관리자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이 특별 감시 대상에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최근 포함된 것

크레디트 스위스가 최종적으로 특별 감시 대상에 올라간 이유는 지난해 10월 모잠비크 참치 채권(tuna 
bonds) 스캔들로 영국 FCA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4억7500만 달러(6103억원) 벌금을 부
과받았던 데 있음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크레디트 스위스는 모잠비크 국영 사업인 ‘참치어업 프로젝트’에 20억 달러
(2조5700억원) 자금을 운용한 바 있음. 당시, 크레디트 스위스는 어업 생산 증진과 경제 성장을 골자로 
미국 및 영국 투자자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았고, 운용 금액은 전적으로 모잠비크 참치 생산과 관련 시장 
개발에 쓰인다고 투자자에게 공시했음

하지만 일부 투자금이 모잠비크 고위급 공무원 뇌물로 전용되는 등 투자 자금 오용 사실이 규제 당국 조
사를 통해 드러나게 됨. 미국 법무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크레디트 스위스는 자회사인 CSSEL(Credit 
Suisse Securities(Europe) Limited)에 5천만 달러(642억원)의 리베이트를 진행했으며, 모잠비크 고위 
공무원들에게 1억5000만 달러(1972억원)의 뇌물을 지급

크레디트 스위스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해 10월 4억 7500만 달러 벌금 부과와 함께 
피해자 배상에 협의함

이 같은 참치 스캔들로 FCA 등 금융 규제당국으로부터 불건전성을 의심받기 시작한 크레디트 스위스는 
그린실 캐피탈(Greensill Capital) 투자 펀드 중단 사건으로 특별 감시망에 오르게 됨. 시티그룹과 모건
스탠리 출신의 금융 전문가 렉스 그린실(Lex Greensill)이 2011년 설립한 그린실 캐피탈은 단기자금을 
선불 지급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공급망 금융(SCF)에 특화된 스타트업임

공급망 금융이란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 생산 및 유통, 최종 판매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이고 빠르게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를 가리킴

그런데 그린실 캐피탈의 주주였던 산지브 굽타(Sanjeev Gupta)가 그린실의 부실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해 보도하자, 그린실 캐피털 투자 펀드에 활발히 거래해왔던 크레
디트 스위스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4개 투자 펀드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 당시 크레디트 스위스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거래 중단 이유로 “그린실 자산 일부 가치가 상당한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6.6(월) ~ 2022.6.10(금)

(Financial Times, 2022.6.13)
https://www.ft.com/content/442f0e26-05c7-4464-8b85-52af3f14199e 

(Reuters, 2022.6.13) 
https://www.reuters.com/business/uks-fca-puts-credit-suisse-watchlist-need-stricter-supervision-ft-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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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스위스가 불확실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100억 달러(12조85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 거래를 하루 아침에 중단했지만,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크레디트 스위스는 
펀드가 지급불능 상태에 놓이면 투자 손실을 보장해준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면피하기 위해 
거래 중단에 서둘렀던 것. 이 여파로 그린실 캐피탈은 파산에 직면했고, 이 사건에 대해 일부 투자 전문가는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분석하기도 함 

이 같이 불건전하고 이기적인 영업행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FCA가 고위급 관리자를 통해 면밀히 
감독 및 감시하겠다고 밝히며, 특별 대상 리스트에 크레디트 스위스를 포함시킨 것. 더불어, FCA는 크레
디트 스위스가 자사의 이사회, 리스크 및 감사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 올해 
하반기까지 검토해달라고 요청

- 

- 


